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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대한방직 부지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시민공론화 마무리, 시민의견 전주시에 전달
- 시민공론화위원회, 지난달 23일 숙의토론회 이후 한 달간 권고문 작성 추진

- 시나리오워크숍 결과 시나리오를 토대로 전주시민의 의견을 종합·반영

- 부지의 일부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필요, 종합경기장 개발과 중복 및 지역상권 마찰 우려

○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찾는 시민

공론화가 지난해 2월 사전준비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1년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

하고 전주시민의 의견을 담아낸 권고문을 25일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전주시민의 의견을 

종합한 권고문을 최종 확정했다.

○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 권고문은 타 공론화와 다르게 찬반이 아닌 

활용 방향을 정하는 사안임에 따라 크게 제안배경, 권고사항, 추가 권고사항, 

붙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 이양재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진행

하면서 열띤 토론과 숙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시민참여단의 진지한 모습에서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전주시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전주

시장께서는 최선의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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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우려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전주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전주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권고문을 토대로 법적 이행 가능성 등 전반적인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권고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고 빠른 시일 내 민간

제안자에게 권고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시민의숲

1963추진단(063-281-2712, 2713)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 1부.


